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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설화에 나타난 매월당 김시습(���)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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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그 명성에 걸 맞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긴 했으나, 일찍이 5세 신동(神童)이라는 세종의 평을 

받은 것으로부터, 최초의 한문소설이라 평가받는 『금오신화(金鰲新話)』를 지은 문학가였으

며, 시대를 거스른 생육신으로서, 유불도(儒佛道)를 넘나든 사상가로서, 시대적 아픔을 체

험하고 고발한 양심적 지식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진 매월당

은 역사에 드문 신인술가(神人術家), 괴한기승(怪漢奇僧), 현실에의 모반인(謀被人)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후세의 평가가 매월당의 진면목을 제대로 말했는가는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평범한 생애를 살았던 필부의 삶이라 하여도 많은 인연과 사연과 

얽힌 이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특출했던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

었던 인물, 수많은 시선을 따갑게 느낄 만큼 처신 하나하나를 지켜보던 왕조사회 속에서, 

감추어진 아니면 덜 밝혀진 한 사람의 생애를 여러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많은 장애

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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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야사든 평전이든 여타의 기록들에 의존하건, 

구전되는 것에 의한 것이든 위험성을 내포함은 사실이

다. 따라서 관찰자의 시각이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면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강원지역을 편력했던 김시습에 관한 구전설

화를 살펴보고, 지역주민에게 회자된 설화 속에 형상화

된 모습을 통하여 매월당의 감추어졌던 면모와 민중들

에게 각인된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에 전해진 매월당의 여러 편린들이 현재 어떠한 모

습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한 인물에 관한 형성화 작업

들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김시습 생애와 변모

김시습 일생의 변전(變轉)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존의 여러 평전과 자신의 

술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자(李耔, 1480~1516)와 이산해(李山海, 1538~1609)가 쓴 

『매월당전집』 서(序), 윤춘년(尹春年, 1514~1567)과 이이(李珥, 1536~1584)가 쓴 『김시습

전』과 매월당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양양부사였던 유자한(柳自漢, ?~?)에게 

보낸 상유자한서(上柳自漢書)나 상류양양진정서(上柳襄陽陳情書), 여타의 문집, 그리고 전

국을 돌아다니며 썼던 시 작품 등에서 적출할 수 있다.

김시습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는 정병욱은 수학기(1세~20세), 방랑기(21

세~30세), 금오기(31세~36세), 실의기(37세-48세), 만년(49세~59세)으로 나눈 바 있고,1 

정주동은 생장수학기(1~21세)와 방랑은거(배회기, 21~59세)로 대별하였고,2 설중환은 현

실적 이상의 추구(수학기 1세~20세), 현실과 이상의 갈등(은둔기, 21세~36세), 현실의 긍

정과 부정(좌절기, 37세~48세), 초월적 이상의 추구(은일기, 49세~59세)로 나누었다.3 또

1 정병욱 (1988). 김시습 연구. 서울: 정음사. 74-116.

2 정주동 (1965). 매월당 김시습 연구. 서울: 신아사. 40-132.

3 설중환 (1983). 금오신화 연구.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사진1> 매월당 김시습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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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동엽은 수학기(1세~20세), 방황의 시기(21세-48세), 초극을 향한 안주기(49세~59세)

로 나누었다.4

매월당에 관한 진면목이 사실과 달리 쓰여져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평에도 불구하고,5 

세상사나 자연환경 등, 시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작품화한 것에서 그의 대체적인 삶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매월당의 자전적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서민(敍悶)> 6수는 그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 2, 3, 4연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6

어리고 젊을 적 황금대궐에 나아갔더니/영릉께서 비단 도포를 내리셨네/지신사 불러 

무릎에 올려놓고서/중사 붓 휘두르길 권고하였네/다투어 이르길 진정한 영물이라며 다투

어가며 봉황의 털이 났나 보았다네/어찌 알았으리! 집의 일 결딴나면서/영락하여 쑥대밭

에 늙을 줄이야

여덟 달만에 남의 말 알아들었고/세 돌 되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었네/비와 꽃을 읊어

서 구절을 얻었고/소리와 눈물 손으로 만져 분별했었네/높은 정승이 집안에 왕림하였고/

여러 종파에서 고전 서책을 선사하였네/내가 벼슬하게 되는 날에는 경학으로 밝은 임금 

도우려 했네

어머니를 일 세 살에 여위었고/외할머니가 데려다가 키워주셨네/얼마 안 가 지하로 

돌아가시고/생업이 전락되어 쓸쓸해졌네/높은 관직에 오를 마음 적어만 가고/구름과 숲

에 뜻붙임이 많아졌다네/오직 생각이란 세상일 다 잊고/마음대로 산언덕에 눕는 것이라네

이상의 시에 나타난 생애는 매월당이 유자한 양양부사에게 보낸 글, 율곡 이이가 쓴 『김시

습전』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15세 때 자모께서 세상을 떠나자 외숙모에게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외숙모는 독자인 

생질이라 하여 사랑하여 기르기를 친자식처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상사(喪事)를 당함에 

4 강동엽 (1988). 방황과 자기 성찰의 세월: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 춘천: 매월당 학술논총. 158.

5 민병수 (1977). 김시습론. 서울: 형성출판사. 156.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3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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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으로 데리고 가 서울로 보내지 아니하여 3년 동안 분묘를 지키다가 상제를 미처 끝내

지도 못해서 외숙모마저 이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아비인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가사

를 다스릴 수 없으므로 또 계모를 얻으니 세상일은 어그러지고 박해지기만 하였습니다.7

경태연간에 영릉(세종대왕)과 현릉(문종대왕)이 서로 잇따라 홍하시고 노산(단종)이 3년 

만에 왕위를 양위하시니 그때에 김시습은 나이 21세로 바야흐로 삼각산 중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이때에 서울에서 오는 자가 있어서 김시습이 즉시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기를 

사흘이나 하더니 이에 크게 울고 그 서적을 다 불사르며 발광하여 뒷간에 빠졌다가 도망하여 

치문(緇門, 佛家)에 종적을 의탁하였는데 그 승명은 설잠(雪岑)이나 그 호는 여러 번 변경하

여 청한자(淸寒子), 동봉(東峯), 췌세옹(贅世翁), 매월당(梅月堂)이라 하였다.8 

<사진2> 매월당의 시 <서민 6수>

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36-437.

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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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 지역 설화에 형상화 된 김시습

3.1. 신동(神童)으로서의 김시습

매월당의 명성이 조정까지 알려지자 세종은 매월당을 불러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동경

지(東京誌)』에 의하면 “나서 8개월 만에 글을 알았고 세 살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다섯 

살 적에 세종이 궁궐 안으로 불러 들여 운자(韻字)를 불러주고 삼각산 시를 짓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조야회통(朝野會通)』에 의하면 당시의 상국이었던 허조(許稠)와 지신사 박이창

(朴以昌)등에 의해 신동으로 불리는 계기를 맞게 된다.

5세에 『대학』을 통달하고 글도 잘 지으니, 신동이라 불렀다. 허상국 조가 그를 찾아 

말하기를, “내 늙었으니 늙을 노(老)자로 운을 달고 시를 지어 보아라” 하니, 그 말이 떨어

지자마자 대답하기를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았도다(老木開花心不老)”

라고 하였다. 허조가 무릎을 치며 말하기를, “이 애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신동이다”고 

하였다. 

세종이 이 말을 듣고 승정원으로 부르라고 명한 다음, 지신사 박이창으로 하여금 그를 

시험해 보게 하면서 말하기를, “동자의 학문은 흰 학이 푸른 하늘 위에서 춤추는 듯하구나(童

子之學 白鶴舞靑空之末)”하자 댓구를 지어 부르기를, “성상의 덕은 황룡이 푸른 바다 속에서 

뒤척이는 듯합니다(聖主之德 黃龍飜碧海之中)”하니, 박이창이 무릎 위에 앉히고 시를 퍽 

많이 지었다. (…중략…) 세종이 전지하여 말하기를, “나이 자라고 학업이 성취함을 기다려 

앞으로 크게 등용하리라” 하고 즉시 비단 50필을 하사하면서 자신이 운반하여 가게 하니, 

드디어 각 필의 끝을 마주 매어 끌고 나갔다. 이 때문에 명성이 일국을 진동하였다.9

[설화1] 김시습하면 삼 세 때에 한시를 능히 지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5세에 사서삼

경을 읽어 그의 명성이 자자하여 신동이라고 칭하였다. 세종대왕은 이 소문을 들으시고 

승정원에 분부를 내려 그를 불러 재주를 시험하였다. 세종대왕께서는 “동자의 학문하는 

태도는 학이 청송 끝에서 춤추는 것 같구나”하고 시구를 불러 그 댓구를 짓게 하였더니, 

김시습은 곧 “성스런 임금님의 덕은 누런 용이 푸른 바다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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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답했다 한다. 이래서 오세신동이라 한다. 

김시습은 세종대왕의 은총을 입은 터라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학문에 힘써왔다. 

그러나 뜻밖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다. 그때 매월당의 나이는 약관 

21세였다. 그리하여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방랑의 길에 올랐다. 거짓 미치광이가 되어 세상

을 기하며 나라 안의 명승지를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슬픈 시가로서 자신의 시름을 달래

었다. 그럴 때 이 설악산 오세암에 들어와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시승기인(詩

僧奇人)이라고도 하고, 이 암자에 왔다고 하여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10

설악산 오세암의 유래를 매월당과 연관 지을 수도 있겠는데, 『영남야언(嶺南野言)』에 

이르기를 “삼각산에서 글을 읽다가 단종이 손위(遜位)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때마침 변소

에 들어가 있다가 크게 놀라 떨어지니, 그대로 미친 척하고 강원도 인제 설악산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 그의 시에 ‘머리를 깎은 것은 속세를 도피함이요, 수염을 남긴 건 대장부의 

표시함일세’라고 하였으니, 그 길로 공은 만경대의 북쪽에 암자를 짓고 이름을 오세암이라 

하였다.”11고 서술하고 있다.

매월당이 세종대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있음은 유자한에게 보낸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세종이 지신사의 말을 듣고 “친히 인견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할까 두렵다. 

마땅히 친가로 돌려주어 도회(韜晦)하고 교양하기를 지극히 부지런히 하게 하였다가 나이 

자라고 학문이 성취됨을 기다려 크게 쓰려 한다”
12고 회상하고 있다. 

윤춘년(尹春年)이 쓴 『매월당선생전』13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세 살 때 능력 시를 지었을 

만큼 ‘생이지지(生而知之)’의 바탕이 있었으며, 5세에 이름을 온 나라에 진동계 하였던 신동

으로서 장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3.2. 기인(奇人)으로서의 김시습

기인(奇人) 김시습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일찍이 퇴계 이황(李滉, 1501~1570)

10 양양군청 (1990). 양주지(襄州誌). 양양: 양양군청. 828.

11 양양군청 (1990). 828.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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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를 가리켜 ‘색은행괴(索隱行怪)’14한 인물로 평가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이황이 허봉의 

질문에 답한 글에서 ‘매월별시일종이인(梅月別是一種異人)’15이라 하였다. 율곡도 왕명(王

命)으로 지은 『김시습전』에서 퇴계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당을 

‘심유적불(心儒跡佛)’한 인물로 보고 있으며, 시대에 이상하게 보일까 일부러 미친 짓을 

함으로써 사실을 엄폐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이자(李耔) 역시 ‘행유이불적(行儒而佛蹟), 

불적이유행(佛蹟而儒行)’16이라 했으니, 그러한 평가는 매월당 스스로의 언급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가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다.

매월당은 그림을 잘 그렸다. 일찍이 자신의 화상을 그려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너의 

형상은 지극히 묘하고 너의 언동은 크게 지각이 없으니 마땅히 산 구렁텅이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17

이 내용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묘하다고 표현하였을 만큼 기인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과는 달리, 언동이 지각없다고 한 것은 그가 표현한 바 세상과의 갈등을 은유적

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스스로 말하길 ‘신세상위(身世相違)’, ‘신세괴리(身世乖

離)’라고18 하고, ‘심여사상반(心與事相反)’, ‘지여시사괴(志與時事乖)’라고19 했던 구절에서

도 품은 뜻과 세상일이 서로 어긋남에 따라 현실에서 소외된 자유인 또는 방외인으로 심유적

불(心儒跡佛)보다는 오히려 비유비불(非儒非佛) 또는 진유진불(眞儒眞佛)의 기인적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고뇌를 엿볼 수 있게 된다. 강릉지방 향토지인 『증수임영지(增修臨瀛

誌)』 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한다.

14 색은행괴(索隱行怪): 궁벽스러운 것을 캐고 괴상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중용(中庸)』에 “子曰 素隱行怪, 

後世有述焉, 吾弗爲之矣.”라고 경계한 것이 있다.

1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 김병환 편 (1933).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 강릉: 강릉고적보존회.

1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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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2] 동봉 김시습이 중이 되었을 때 매일 아침 일게 일어나서 향해 통곡하다가 잠시 

뒤에 돌아와 사미의 종아리를 치니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다. 혹자가 “어찌 집으로 돌아

가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사이가 말하기를, “그의 행동이 신기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고 하니 모두가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꾸짖었다 한다. 

또 말하기를, “법사는 매달 초하룻날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들고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5~6일을 움직이지 않아도 흔들리거나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다”

고도 하였다.

광묘가 일찍이 원각사 주지에 명하여 (동봉을) 부르니 분화가 자못 엄중하였다. 동봉이 

반쯤 취해 가사에다 마른 청어를 숨겨 가지고 갔는데 엮은 것이 약간 드러나 보였다. 

광표가 못 본 체하고 있었는데 동봉이 잘못하여 뒷간에 빠져서 입고 있던 옷이 모두 더러

운 오물로 범벅이 되자 광묘는 그를 내쫓아 버렸다. 매번 남과 더불어 토지와 집 문제로 

송사를 할 때 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고 항변하여 승소하면 문밖에 나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세상일이 모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고는 승소한 문권을 모두 찢어버리니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 항상 흘겨보았다고 하였다. 뛰어난 문장가들이 그의 어그러질 

듯 하면서도 이치에 맞는 문장에 감복하였다. 

사가당 시에 홍참허가 학문상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을 듣고 추강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

를, “천하에 가소로운 일은 대제학이 되어 지위가 높아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묘가 

문관에게 명하여 두시를 주해하도록 하자 동봉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런 늙은 놈이 

감히 두시를 해석하려 드느냐?”고 하니, 어떤 사람이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주장이라 하였

다. 동봉이 말하기를, “종직은 낳은 지 이래쯤 되는 강아지가 겨우 눈과 귀가 생긴 것과 

같다”고 하였다. 동봉은 늘 새끼줄로 동파의 시를 묶어 끌고 다니면서 이 책은 우리 집 

광대라 하였다.

[설화3] 동봉 김시습이 일찍이 강릉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벽에다 큰 글씨를 썼는데, 

“슬프다! 기린이 때가 아닌 때에 나서 서쪽 사냥터에서 엽사를 만났네. 만약에 공자가 

한번 어루만져 주지 않았다면 천년만대에 노루의 신세가 될 뻔하였네”라 하니, 부사가 

이를 깨닫고 그를 놓아주었다. 후에 또 그 옥에 갇혀 자면서 말하기를, “이 집은 나의 

옛 여사”라 하였다.20

20 김병환 편 (1933).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 강릉: 강릉고적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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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2]는 김시습의 기인행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미의 말이 “이기신이고불거

(以其神異故不去)”라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설화3]에서는 운명에 순응하는 듯한 체념

적 인생관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에는 유학을 한 것이 부끄럽다고 한 ‘자괴학유술(自愧學儒

術)’21의 표현처럼 광승(狂僧)의 삶을 살았던 그가 다시 유교의 본령으로 돌아왔음을 이 설화

에서 암시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 철원, 양양, 춘천일대를 떠돌아 다녔던 매월당은 곳곳에 많은 시편과 이야기 

거리를 남고 놓았는데 양양의 지명인 법수치를 매월당이 지었다고 전한다. 이곳에서의 그의 

행적은 선조의 명으로 율곡이 쓴 『김시습전』에 보이는 내용들과 흡사하다.

때로는 심은 곡식이 매우 성해서 이삭 진 것이 볼만한데도 술에 취해서 낫을 휘둘러 

잠깐 동안에 다 쓰러뜨려 땅에 버리고 인해서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제목(除目)에 높은 

벼슬한 자가 혹시 인망(人望) 아닌 자임을 보면 반드시 통곡하며 말하기를,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업무를 맡겠는가?”라고 하였다.22

[설화4] 법수치라는 것은 그건 누가 지은 고 하니, 김시습이 매월당, 매월당이 지었어

요. 법 法자, 물 水자, 재 峙자요. 이 법수치는 김시습이 이리로 많이 댕겼어요. 그맘때 

댕기면서 운문암이라든지 많지요. 경치 좋은데, 어성 십경이라든지. 댕기면서 노는데 여

기 댕기면서 농사도 많이 지어 지었다가 봄과 여름에 농사를 많이 지어 놨다가는 벼가 

인제 주머니가 수수하니 팰쩍에는 날을 휘익 내부려서 말짱 죽여 놓고는 통곡을 하고 

가요 그 분이 그래서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거야. 그리고 양양부사라든지 그런 것 볼찍에는 

“저것들 백성들이 불쌍하다”, “백성들이 저것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래 “백성이 무슨 

죄냐” 말이야. 그래 통곡을 해고 댕기고. 이 분이 불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수치

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또 절이 있었고, 김시습이 청간공인 그 양반이 그 불설을 

좋아하고 재주가 있고 그래 놓으니 여기 많이 댕겼어. 그래 어쩔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런 분이 늘 다녔어 경치가 좋으니까 말이야.”23

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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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4]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매월당이 양양부사 유자한에게 보낸 글에서 알 수 

있다. 설화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자주 두터운 은혜와 곡진한 대접을 받으니 지극히 감격합니다. …저도 또한 상국의 

자제들과 함께 고요한 곳을 가려 글을 읽고자 하지만 금년만은 이 골짜기에 곡식을 심은 

것이 보리에서 조에 이르기까지 합하여 말에서 섬까지 되었고, 또 땅도 본래 기름져 이삭

을 드리운 조로 말하면 가을 수확이 수십 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치(邑治)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 상국의 비호를 받게 된다면 내년엔 넉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더니 

이제 문학에 돌아와 보니 며칠 안 되는 동안에 산 쥐가 모조리 손상하여 남은 이삭이라곤 

없어 우두커니 서서 탄식할 뿐입니다.24

또한 매월당의 행적에 관하여 [설화3]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이자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좋은 때나 좋은 날을 당할 것 같으면 명수(明水)와 향불을 갖추어 가지고 예전 형인들의 

무덤을 찾아가 절하든가, 혹은 높은 석벽 위에 올라가 밝은 달을 맞이하여 눈물을 뿌리며 

돌아오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나무를 깎아 농사꾼이 밭 갈고 김매는 형상을 만들었

는데, 많기가 1백여 벌이나 되었다. 그것을 책상 옆에 벌려놓고 온종일 숙시(熟視)하다가 

곧 통곡하고는 태워버렸고, 또 어느 산에 들어가 중들에게 화전 갈기를 권하여 가을 수확

이 많게 되면 나무를 파서 통을 만들어 시냇가에 놓고 술을 빚어 넣었다가 바가지를 가지

고 권해 마시게 하기를 두어 달이 지나서 그쳤다. 그가 세상을 분개하고 시속을 미워하며 

부지런하고 호방하기가 흔히 이와 같았다.25

3.3. 풍수사(風水師)로서의 김시습

매월당이 철원지방의 설화에서는 풍수지리에 밝은 술사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지명설

화와 연관되고 단순히 일화를 남기는 정도의 위인으로 전승되고 있음도 흥미로운 일이다. 

2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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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의 행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려 깊은 처세와 예언가, 풍수사로서 전승되는 김시습의 

모습에 의문점이 있다. 단순히 보신을 위한 처세수단으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

민들의 의식 속에는 매월당의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픈 욕망이 작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

나, 기인 또는 모반인의 모습과는 다른 일상적 변모가 주목된다.

[설화5] 매월당이 단종 시절에 생육신 사육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육

신 중에 그 김시습이라는 양반이 말하자면 생명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쳐서 여기를 도망을 

왔던 모양이에요. 그때 시절로 말하면 참 연도가 오래되었지만 에, 김화산이라는데 박씨

네가 밀양 박씨가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터를 가설라무네 그냥 분산을 해살았고 집단으로 

살진 못했던 모양인데, 그게 그 양반이 오니깐 그 양반더러 “터를 잡아 주시오” 허니까 

그 양반이 여기여기 지세를 직접 돌아보고, 또 사구문이라는데 가 돌아보고, 그러니까 

지세보다는 사구문이라는 데가 그게 낫드란 말이야. 그래 “여기다가 자릴 잡아라” 그래, 

김시습이 박씨네를 잡아 주고 했다는 말이고. 그런 반면에 박씨네 선조에서 그때 당시에 

생육신 정치를 거기 관련돼서 가담해서 그 양반들 역시 고향에 돌아와 가지구선 말하자면 

그 김선생과 같이 단종을 다시 모실려고 하다가, 그렇게는 했지만도 여의치는 못했고, 

그런 반면에 그러다가 그러니깐 그 양반들이 돌아갔단 말야 그래서 박씨네 말하자면 8인

이 되나, 또 김선생 그 양반꺼지(까지), 그 양반꺼지 그래서 아홉이 되어 구은이라 하는거

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당을 왜정 때도 세울려고 그러고 그전에도 세웠는데 6.25 사변 

때 다 없어졌고, 여기 사람들 다 피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허허벌판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차츰차츰 고향 땅이라고 찾아온 사람들,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부락이 형성되고 또 그 박씨네 자손이 이전에도 분향을 하던 무엇이고 하니까 그래 

다시 인제 이걸 해보자 해 가지고 다시 세워 가지고 구은사(九隱祠)라는 걸 세워 가지고 

춘추로 제사지내고 있죠.26

이상의 구은사와 관련된 기록은 『매월당집』에도 전하는데, 사곡마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설화에서는 매월당이 터를 잡아 준 것으로 되어 있어 풍수사로서 지관의 면모를 보여 

준다. 매월당이 철원지방에 들어와서 숨어 산 지역은 금화군 근남면 육단리 어둔산의 초막

이라 한다.27 이곳은 매월당이 조상치(曺尙治), 박도(朴渡)와 그의 일가를 합하여 9명이 숨

26 유인순 (1988). 철원지방 인물전설연구. 강원문화연구 8,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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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살며 단종 복위를 꾀했다. 한다.

경태(景泰) 을해년(1455) 단종이 손위(遜位)하던 날을 당하여 매월당 김선생, 정재(靜齋) 

조선생, 돈수 박공의 부자, 형제, 숙질 7인 모두 합하여 9은(隱)이 서로 이끌고 자취를 

감추어 처음으로 이 고을(곧 김화)에 들어왔다. 고을 남쪽 10리 지점 사곡마을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총암과 행정 사이에서 마음대로 즐겼다고 한다. 대개 시를 읊은 것이 있으면 

풀잎에 써서 물에 띄워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전하지 못하고 다만 화자규사(和子規詞)

만이 남아 있다.28

[설화6] 그러고는 그 양반이 초막골이라는데 와서 그 초당을 짓고 산골짜게에서 숨어서 

살었는데 거기서 전나무로 지팡이를 짚고 넘어가다가 조씨네 묘터를 찾아갔거든. 제비형

국의, 그 묘자릴 가가지고 금시발복을 하라고 잡아줬는데, 그것을 친절하게 잡아 주고선 

금시발복 자리라 하드래. 집에 내려와 보니까 지둥이 하나 이렇게 넘어갔거던. 그래 지둥

을 일퀴 세우면서 보니깐 금항아리가 있드래.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전설이 있고.29

[설화7]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오다가 보니깐 오리벌이라는 데가 있어. 그 오리에다가 

붕어명당을 잡았어요 그래 이걸 이렇게 파고선 뭐 요만큼 파고서 묻으라고 하드래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구. 더 파고 묻어야 된대니까 안된다고 말이야 더 파면, 그래 

더 찍으니까 붕어 눈깔이 찍혀 나오드래. 그래 도로 묻고서 거기다 묘이를 허장을 둘하고, 

신체를 하나 묻고서 가보면 허장이 둘이고 신체가 하나고 그래요. 그래 그러구서는, 그 

앞으로 붕어는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물에미 칙량굴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서 거기서 물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 오리나무 수풀인데 그것을 비고서 

전부 농토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가 골답이지. 그래 인제 거기서 또 건너와 가지구 벌의 

명당을 또 잡았는데 거기도 요만큼 파고서 묻으라고 허드레 더 파믄 안된다. 아. 그래도 

부모를 요기다 묻느냐고 더 파야 한다고, 그러믄 맏상제는 가마를 쓰고, 작은 상제는 뭐 

숯을 쓰고 있으라고 허드래. 그래 거기를 냅다 파니까 대번에 벌이 나와서 쏘는 바람에 

27 철원군 (1977). 향토지. 철원: 철원군청. 383.

2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9 유인순 (198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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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가 다 터지고, 벌떼가 허양으로 다 달아났데나, 그 박씨네가 영암 박가지? 그 박씨네

가 허양 들어가서 더 많이 벌을 퍼지게 했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30

[설화6]과 [설화7]은 집 자리를 잡고 명당을 찾아주는 신인술사(神人術士)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들 철원지방의 설화에서는 매월당이 단종 복위보다 풍수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이 더 많이 조명된 것은 그가 타지인이고 잠시 거처하다가 떠난 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31

다음의 [설화8]을 보면 반드시 매월당이 붕어명당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고을을 지나가던 노승을 매월당으로 변화시킨 명당이야기는 진위여부를 떠나서 매월당의 

행적을 지역의 풍수설화에 맞추어 놓은 감이 없지 않다. 양양 법수치 지명설화의 경우도 

그러하며, 오세암 유래도 매월당과 애써 관련을 지으려 한 흔적이 보인다.

[설화8] 붕어명당, 철원군 서면 와수오리에 있다. 이 지역에서 세거 하던 밀양박씨 문중

에서 초상이 났다.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묘지를 정하고 파 들어가는데 때마침 이 고을을 

지나가던 노승이 이 광경을 보고 이 묘자리를 더 이상 파게 되면 좋지 않으니 더 파지 

못하도록 상주에게 일러주었다. 그러나 상주가 묘자리를 보니 관을 묻기에는 너무 얕은 

지라 “왜 땅을 더 못 파게 하는지요?” 하고 묻자, 노승은 “이곳을 더 파면 붕어의 눈을 

다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당신네 가정이 상서롭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주는 

이를 개의치 않고 인부에게 어서 곡괭이 질라고 호령했다.32 

[설화9] 지금 현재 오세암에 관한 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의 어린 조카가 그러니까 

설정대사의 조카가 독도를 했기 때문에 오세암이라고 했다는 설이고 그 다음이 매월당을 

그 당시에 신동이 오세 신동이라 했는데 매월당이 주로 은거를 했는데가 오세암을 중심으

로 은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양 설이 있는데 분명

히 밝힌 것은 오세암은 오세의 조카, 설정의 조카의 득도로 인해서 오세암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매월당의 자서전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33

30 유인순 (1988). 84.

31 유인순 (1988). 95.

32 철원군 (1992). 철원군지(하). 철원: 철원군청.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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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화8] 붕어명당과 [설화9]의 오세암 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매월당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설화에 매월당이 등장되고 있음은 그에 대한 당시 민중의식의 단면

이라고 생각된다. 

매월당을 민중들의 편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를 풍수에 밝은 인물로 

형상화한 것에서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위정자로 강원 일대를 다니면서 파묘와 산혈을 

끊어 인재를 막았다는 송강(松江) 정철,34 1508년 강릉 부사였던 한급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는 다른 것이다.35 

따라서 민중들의 입장에서 조선조 관료계층과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풍수설화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반면 이들 사건으로 인해 생육신으로 떠돌아 

다녔던 매월당에 대한 동정감이 우호적인 인물로 형상화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3.4. 신격(神格)으로서의 김시습

강릉지방에서는 매월당 김시습을 소성황신(素城隍神)

으로 모셨다. 지금은 소성황당이 없어졌으나 지역과 관

련된 인물이 신격화된 사례다. 일제시대 무라야마 지준

(村山智順)에 의해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강릉 옥천정에서 신을 모시는 것은 창해역사 어마

장군신과 숭불소성황신이 있으며 각별히 신당이 있어

서 그 안에 안치해 놓고 있다. 매월당은 강릉 김씨 명

주군주 김주원의 자손이라 한다. 조선에 유명한 신하

였으나 세조의 왕위 계승사건이 일어나자 단종왕을 

위해서 절개를 지키려고 관직을 버리고 중이 되어 산

수와 벗했던 고결한 사람이다. 그러나 시도 글도 음악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7. 

34 김선풍 (1983). 전설에 나타난 정송강(鄭宋江) 관대논문집 11, 7-19.

35 최철(1972). 영동민속지. 서울: 통문관. 314-315. “그는 풍수지리에 밝아 경포대를 현재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 그것은 박씨 종묘의 묘를 방해하여 박씨 일문을 망쳤다고 한다. 그리고 한급은 강릉에 문필재사가 

많이 남을 것을 시기한 나머지 인부들을 동원하여 모산봉을 석 자나 낮추었다고 한다.”

<사진3> 1920년대 강릉 매월당 

소성황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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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묘한 이치를 터득하였으며 어려서도 기지가 뛰어났는데 예전에 왕으로부터 십 반의 

천을 받았는데 혼자서 이것을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받자 옷감의 끝과 끝을 당겨서 문밖으

로 나갔기 때문에 왕이 놀랐다. 또한 십 삼세 때에 제목을 받고 시를 지을 것을 명받자 

그 자리에서 명작을 만든 수재였다고 한다. 이런 전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다른 

문제로 하고 아무튼 강릉 출신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신으로 변하여 제사하

고 섬기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36

『부락제(部落祭)』에는 소성황당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제강점 하에도 

매월당을 성황신으로 신봉했음을 알 수 있다. 1928년 강릉을 답사하고 기록한 아키바 다카

시(秋葉隆)의 조사에도 음력 5월5일 오전 8시부터 대성황당 앞에서 가면극을 행했으며 신간

과 화개를 받들고 약국성황과 소성황에서 기도를 올리고 연회를 했었다는 언급이 있다.37 

또한 지역에 전하는 설화에 의하면 육성황당(肉城隍堂)이었던 창해역사(滄海力士)에게

는 육고기를 받쳤으나 소성황신인 매월당에게는 나물만을 제물로 써서 그가 불문에 귀의했

던 일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성황당이 지금은 없어졌으나 인격에서 신격으로 매월당이 

상승되었음은 풍수사로 변천되어 전승되는 설화와 달리 지연성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매월당에 관하여 전승된 강릉, 양양, 철원 등지의 설화를 중심으로 평전(評傳)과 대비하

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불세출(不世出)의 인물에 관한 생애를 살펴보았다. 설화가 지닌 강한 

전승력은 민중 속에 남아 있는 매월당의 의미와 함께 사후에 그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쉽사리 발견하게 한다. 매월당 김시습의 설화에 형상화된 모습은 풍수를 이용하여 해를 

끼친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되었던 다른 인물들과 달리 민중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우호적이

며 유익하고 민중들의 편에서 있는 긍정적 인물로 인식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려서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기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불행하게도 

36 村山智順 (1937). 部落祭. 京城: 朝鮮總督府. 61-71.

37 秋葉隆 (1937). 江陵端午祭. 民俗學 2(5). 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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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외삼면 만수리 홍산 무량사(無量寺)에서 쓸쓸히 59세의 삶을 마감하였으나 

그의 본관인 강릉에서는 사후에 신화적 인물로 승화되고 신앙인물로 추앙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신동으로 그의 꿈을 펴지 못하고 기인의 삶과 한갓 풍수사로서 여러 사람들에 인식되

기도 했으나 결국 신격으로 승화되어 한 많은 삶을 보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하였듯이 매월당의 전모가 이상의 몇몇 설화상의 이야기로 드러나리라 생각

하지는 않는다. 보다 많은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매월당의 민중적 

형상화가 포착될 것으로 본다.

강원지역 설화에 나타난 매월당의 모습은 초능력을 지닌 소극적인 풍수사에서부터 마을

을 수호하는 차원 높은 신격으로 설정되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기인(奇人)으로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수용하고 있음이 전승설

화에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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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강원 지역에서 전해지는 김시습 관련 설화를 토대로, 민중의 의식 속에 전승되어 오는 

매월당의 의미, 형상화, 사후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김시습 설화의 

양상과 특성,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강원 지역에서 전해지는 김시습 관련 설화를 평전(評傳)과 대비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설화를 토대로 신동(神童)으로서의 김시습, 기인(奇人)으로서의 김시습, 풍수사(風水師)로서의 김

시습, 신격(神格)으로서의 김시습로 나누어, 민중의 의식 속에 있는 그의 형상화와 사후 평가, 

인물이 지닌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결 론 강원 지역에서 전해지는 김시습 관련 설화를 토대로, 김시습의 모습은 초능력을 지닌 

소극적인 풍수사에서부터, 마을을 수호하는 차원 높은 신격으로 설정되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기인(奇人)으로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수용하고 

있음이 전승설화에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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